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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the expenses of private education and the economic preparations 

for old age according to household income and consumption wants for education in mothers with school-aged children.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416 mothers with school-aged children aged 8 to 19 years old living in Daegu. 

The data analysis methods adopted for the study were two-way ANOVA and Scheffé 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according to 

the household income and the consumption wants for education in mothers with school-aged children. In the group of mothers 

of low household income, the mothers with high consumption wants for education spent more money on academic education 

and music, fine arts or physical education than the mother's with low consumption wants for educa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group of mothers of high household income, the mothers with low consumption wants for education spent more money 

on academic education and spent less money on music, fine arts or physical education than the mothers with high consumption 

wants for education. There were no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group of mothers of middle household income.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perceived burden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according to the household income and the 

consumption wants for education in mothers with school-aged children. In the group of mothers of middle household income, 

the mothers with low consumption wants for education perceived there was a higher burden for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than the mothers with high consumption wants for education. Thir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expenditure preparation 

for old age and the economic preparation behavior for old age according to the level of household income. The mothers with 

high household income spent more money on preparation for old age and did well in economic preparation behavior for old 

age than the mothers with middle and low household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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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2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제 31권 5호 2013

- 212 -

Ⅰ. 서론

가계의 소비는 가족원의 특성, 가치관, 목표, 그리고 가정

생활주기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소비욕구에 의해서 결

정된다. 특히 가정생활주기는 가계의 소비욕구와 소비지출

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는 가정생활주기의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만 하는 뚜렷한 발달과업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가

족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수행에 차이가 있어 가계

의 목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생활

주기에 따른 변화는 부모들의 자녀 교육열이 세계에서도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많은 문제가 보

편적인 사회문제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자녀교육기

에 있는 가계의 목표와 소비지출이 다른 가정생활주기 단계

에 속하는 가계의 것보다 자녀중심적으로 행해지는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심화(Kim, 1999) 되는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은 7.6%(OECD 국가 중 

2위)로 OECD 평균 5.9% 보다 더 높을 만큼(OECD, 2008) 

우리나라 가계에서의 교육비 지출 규모가 크고, 그 원인의 중

심에는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취학 전 

자녀를 둔 가계조차도 초등학생 자녀나 중․고등학생 자녀

를 둔 가계만큼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Kim, 2002)을 볼 때 

자녀의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사교육비 지출액은 모두 비슷

한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문제는 전 연령에 해당됨

을 알 수 있다. 제한된 가계소득에서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

의 문제는 국가재원낭비, 계층 간 갈등 등 여러 가지 부정적

인 결과를 초래할(Hong, 2009) 뿐만 아니라 가계의 복지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

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드는 비용이 미래를 위한 투자

라고 생각하고, 자녀의 미래가 보장되면 부모의 미래도 보장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Kim, 2009). 이러한 이유로 자

녀의 미래에 대한 부모의 욕구는 자녀에 대한 교육소비욕구

로 이어지고 현재의 가계 복지를 희생해서라도 사교육비 지

출을 계속하게 하는 동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학령기 가계의 경제적 

부담은 현재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뿐만 아니라 고령

화 사회에 살고 있는 부모의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불

가능하게 한다는 문제를 야기한다(Lee, 2005). 부모의 입장

에서 볼 때 자녀 학령기는 생애주기상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하지만 자녀양육과 교육, 부모부양, 노후준비, 내 

집 마련 등의 많은 재무목표들이 우선순위를 달리하며 모두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으로 존재하는 시기이고, 이제 곧 감소

될 소득수준과 은퇴시기를 고려했을 때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역시 충실히 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학령기 가계는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아 현재의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 때문에 경제적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

지 못하고 있음을 많은 선행연구들(Burm & Moon, 1992; 

Baek & Moon, 2005; Park, 2008)이 보고하고 있다. 즉, 학령

기 가계의 중요 재무목표는 자녀교육비 문제와 노후생활 문

제이지만 대체로 초등학교와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계는 자

녀교육비를 1차적 재무목표로, 은퇴준비나 주택마련에 따른 

대출금 상환 등은 더 장기적인 재무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Baek & Moon, 2005)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부모들도 자녀들의 부양의식과 경로사상이 희

박해지고 있음을 인식하여 부모 스스로 자신의 노후생활을 

준비․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Kim, 2009)는 

의식이 높아져 가고 있지만 자녀를 사회적으로 성공시키고 

싶어 하는 교육소비욕구 또한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Na & 

Yoon, 2011). 결국 부모들은 가계의 제한된 자원으로 자녀

의 사교육비 지출과 노후준비 둘 다를 충분히 수행하기에 어

려움이 있을 때 자녀의 교육보다 자신의 노후준비를 희생하

는 경우가 더 많다(Todd & DeVaney, 1997; Lee, 2012)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가 아

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의 노부모 부

양기능을 대체․보완해 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도 제대로 개

발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복지대책 문제가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아무런 노후준비 없이 노년기를 맞이하지 않도록 30~40대부

터 계획적인 노후준비를 시작해야 할 필요성(Park, 2007) 등 

은퇴 이후의 사회적․경제적 노후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은퇴 이후 안정적 생계를 위한 경

제적 노후준비가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Cho & Kim, 

2007), 노후를 위한 재정적 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의 노후준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Samsung Eco-

nomic Research Institute, 2007). 이것은 과거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노후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는 하지만 자녀양육 및 교육, 내 집 마련 등과 같이 가정생활

주기에서 시기적으로 먼저 출현하는 재무목표들 때문에 경

제적 노후준비를 뒷전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고, 또 대부분의 

경우 아직은 준비하는 노후자금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규모가 상당히 낮기(Sun, 2010) 때문이다. 특히 학령

기 자녀가 있는 가계가 경험하고 있는 사교육비 지출과 노후

준비를 위한 지출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지출이므로 이 두 가지 재무목표로 가계소득을 

균형적으로 배분하지 않을 때는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

비생활 및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이에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학령기 가계를 대상으로 

자녀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기 위하여 자신의 경제적 노후 준

비를 실제로 희생하고 있는 정도를 보다 명확하게 알아보고, 



3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른사교육비와 경제적 노후준비

- 213 -

가정이 지속적으로 성장․유지될 수 있도록 사교육비와 경

제적 노후준비를 위한 소비지출의 균형점에 대해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많은 선행연구들(Jung, 1996; Moon, Kim, & Kim, 

1996; Park & Yeo, 2000; Kim, 2002; Lee, 2002)이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 중요한 결정요인은 가계소득이라고 

보고하고 있지만 소득이 높은 가계일수록 사교육비의 지출비

중이 더 높다거나 사교육비의 규모는 늘어나지만 사교육비의 

지출비중은 오히려 낮아진다는 등의 상반된 보고(Kim, 1997; 

Kim, 2002)도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소득수준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사교육비 지출 양상이 교육소비욕구의 수준에 따

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Kim, 1999). 또 어머니의 교육

소비욕구가 사교육비 지출규모(Na & Yoon, 2011) 및 사교육

비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거나(Kang, 2007),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교육소비욕구가 아니라 사회경제

적 지위(Noh, 2006)라는 보고도 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들을 통해 가계소득은 제한적이어서 부모가 지출하는 사교

육비의 객관적인 한계를 규정하게 하는 반면에 부모의 교육

소비욕구는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주관적인 한계를 규정하게 

하여 부모가 실제로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가계소득이나 교육

소비욕구 등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

정됨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교육비 지출액에 대한 부모의 주관적인 인

식인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들(Kim 

& Yeo, 1996; Lee, 2006; Park, 2006; Kang, 2007)은 부모가 

지각하게 되는 부담감은 자녀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증가

하지만 부모들은 가계에 부담이 되더라도 사교육비를 지속

적으로 더 지출할 계획이라고 보고한다. 또 학령기 어머니들

은 사교육비를 많이 부담하면서도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교

육적 만족감이 높기 때문에 주관적인 부담감을 많이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사교육에 대한 교육소비욕구가 높을수

록 가계경제에 부담이 될 확률은 높다고도 한다. 이는 교육

소비욕구가 사교육비 지출액과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에 서

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가계소득

과 교육소비욕구의 상호작용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액이라는 

객관적 지표와 부모가 지각하게 되는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

이라는 주관적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심층적인 현상

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가계소득과 경제적 노후준비와 관련하여 선행연구

들은 월소득이 많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잘 하며(Kim, 

2002; Lee, 2009; Bae & Jeon, 2010; Sun, 2010), 주관적 노

후준비 정도도 높다(Kim & Park, 1992)고 보고한다. 또 자

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많을수록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

육비를 지불하는 비율이 높고(Park, 2008), 자녀학령기가 지

나서 자녀교육비 지출이 끝난 가계가 노후생활준비를 할 가

능성이 높다(Cho, 2011)고 한다. 이처럼 학령기 가계는 자녀

의 교육을 위해 자신의 노후준비에 대한 희생을 감수하는 가

계가 많고,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소득 뿐만 아니라 교육소비

욕구의 수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 볼 때, 경제적 노후준비 또한 단순히 가계소득 뿐만 아

니라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소비욕구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Hyundai Research Institute, 2009)임을 유

추해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경제적 노후준비와 관련하여 노후자금을 준비

하는 학령기 가계는 월평균 50만원을 노후자금으로 저축한다

(Park, 2008)는 등의 경제적 노후준비 지출액에 대한 연구들

과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개인연금이나 보험 등을 이용

하여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는 가계가 많다(Sun, 2010)는 등

의 경제적 노후준비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노후준비가 경제적 측면에 한정되

어 노후생활자금 준비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고, 노후의 

주택계획이나 노후를 대비한 자산관리 정보의 수집 및 교육

에 대한 준비는 미흡하므로(Rhee & Chang, 1993) 다양한 

측면의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에 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경제적 노후준비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실제 

지출하는 객관적인 금액 뿐만 아니라 노후의 경제적 준비를 

위해 개인이 정보를 탐색하고 교육을 받거나 노후의 소득 원

천을 다양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의 경제

적 노후준비행동 수준도 포함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령기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계소

득과 이들이 지각하는 교육소비욕구에 따른 가계의 사교육

비 실제 지출액과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의 차이를, 그리고 

경제적 노후준비 지출액과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의 상호작용

에 따른 이들의 차이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가계의 경우 자녀 위주로 재무

목표 및 소비생활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에 대한 부모의 

욕구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현대 사회에

서는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교육비가 지출될 가능성이 농후

하다(Kim & Kim, 2008)는 점,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이 대

체로 현재의 소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충당되고 있어 결국 교

육비 지출은 투자의 목적도 있지만 가계재무 및 소비영역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Lee, 2006)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교육

비 지출을 인적 자본에의 투자라는 측면보다는 가계의 소비

지출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자녀교육에 대한 소

비욕구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밝히고, 학

령기 가계에서 사교육비와 경제적 노후준비라는 두 가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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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업이 가지는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가

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 정도가 사교육비 지출금 및 부담감, 

그리고 가계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초래하는 차이를 구체적

으로 파악함으로써 자녀의 미래에 대한 투자인 사교육비 지

출과 부모 자신의 미래에 대한 투자인 경제적 노후준비행동 

간의 합리적인 균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지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한된 가정자원으로 인해 대부분

의 가계가 사교육비 지출로 노후준비에 지장을 받고 있음이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

육소비욕구에 따른 실질적인 사교육비와 경제적 노후준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검증하여 이들의 관계를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

구에 따라 사교육비에는 차이가 있는가?

[1-1]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

구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액에는 차이가 

있는가?

[1-2]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

구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에는 차

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

구에 따라 경제적 노후준비에는 차이가 있

는가?

[2-1]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

구에 따라 경제적 노후준비 지출액에는 

차이가 있는가?

[2-2]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

구에 따라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에는 차이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1. 사교육비

사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교육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학교 안팎에서 행해지는 ‘학교

에서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교육’을 의미한다. 따

라서 사교육비는 공교육비에 대칭되는 개념이다. 공교육비

는 학교교육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공공회계절차에 거쳐서 

지출하게 되는 교육비로서, 여기에는 국가와 공공단체 등이 

부담하는 교육비와 학부모가 부담하는 공납금 등이 포함된

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교육을 광의로 해석하는 경우가 일반

적이므로 공교육비는 광의에 속하는 모든 국․공․사립학

교의 교육비를 의미한다. 사교육비는 국․공․사립의 모든 

학교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비 중에서 교육기관의 공공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가 지출하는 각종 교육비와 학교

교육 이외의 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의미한다. Korea Consu-

mer Agency(1997)은 사교육비를 공공회계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가 직접 지불하는 학업관련 경비로서 학원교습, 개인 

및 그룹과외, 학습지 구독, 방과 후 보충수업 등으로 분류하

여 이를 이용할 때 따르는 비용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사교육비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실제 가계가 자녀의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사교

육비 지출액과 이러한 지출로 인해 가계가 경험하고 있는 부

담감이라고 할 수 있다. 

Korea Consumer Agency(1997)은 가계에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을 갖게 하는 지출비목은 교육비(32.1%)이며 그 

다음이 식생활비(31.8%), 주거비(8.5%)의 순이라고 보고한다. 

또 가계 지출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도 교육비이며, 자녀

의 교육비 마련이 가계의 주된 저축 목적이라는 응답이 23.2%

라고 말한다. Kim(1999) 역시 학령기 가계는 사교육비 지출

에 대한 소비욕구가 강하며, 가계 총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

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2011년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월평

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사교육 

참여율은 71.7%였다. 월평균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시

기는 자녀가 중학교(76.9%)에 다닐 때이지만 사교육 참여율

이 가장 높은 학생은 초등학생(84.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은 월평균 24만 1천, 중학생은 26만 2천원, 그리고 

일반고 고등학생은 25만 9천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어 

학교급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액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Sta-

tistics Korea, 2012).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때보다 심리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초등학교 때 학업관련 사교육뿐만 아니

라 예․체능관련 사교육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경제적 복

지에 관한 연구에서 Lee(2002)는 자녀가 취학전과 초등학생

인 경우보다는 중․고등학생인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데, 이는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특기교육 차

원에서의 사교육이 아닌 학교 교과목 관련 과외비나 학원비

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말한다. 또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계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높게 나타

났으나 자녀가 1명인 가계와 2명인 가계 간에는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고 보고한다. 

한편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은 사교육비를 지출함으로써 

가계가 경험하는 경제적 부담감을 의미한다. Lee(2006)는 가

계 특성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부담의 차이가 매우 크고, 자

녀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사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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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정도가 증가하며, 사교육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

출배분의 조정과 생활수준의 저하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

다. 이와 유사하게 Ko(2004)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40% 

이상의 가계가 사교육비가 상승하더라도 계속 사교육을 시

킬 것이고, 사교육비가 가계의 부담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출할 계획이라고 나타나 계층에 상관없이 사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2. 경제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는 노후자금 마련, 노후자금 활용방안, 노

후 주택계획, 노후를 대비한 자산관리 정보 수집 및 교육 등 

노후생활에 대비한 경제적 부분의 대비를 의미한다. 경제적 

노후준비는 크게 실제 노후준비를 위해 가계가 지출하는 금

액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의미하는 경제적 노후준비 지

출액과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실제로 본인이 현재 실행

하고 있는 행동이나 실질적인 준비 정도를 의미하는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으로 구성될 수 있다.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2007)의 조사에

서는 조사대상자의 69.5%가 노후를 위해 재정적 대비를 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후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의 78.9%

가 자신의 노후준비 정도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

다. Park(2008)도 자녀학령기 가계의 80%가 노후자금을 준

비하고 있고,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가계는 월평균 50만원을 

노후자금으로 저축하고 있으나 노후준비 자금으로는 불충분

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Lee(2012)은 2007년 국

민노후보장패널조사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50세 이상 공적

연금 수급자들의 특성을 알아본 가계의 최소노후생활비는 

평균 69만원, 적정노후생활비는 평균 101만원으로 나타났으

며, 이들 대부분은 노후생활비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

각하며, 대부분이 자신 및 배우자의 소득으로 노후준비를 하

고 있다고 보고한다. 또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

을 대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를 살펴본 Lee(2009)는 ‘노후준

비를 하였다’고 응답한 노인이 53.6%,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46.4%를 차지하였으며, 노후준비를 하였다고 응

답한 노인들의 노후준비방법을 살펴보면 ‘집을 마련하였다’

가 42.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은행저축 17.8%, 공적연금 

15.5%, 보험가입 6.6%, 부동산 마련이 5.6% 순이라고 보고

한다. 마찬가지로 중년기 가계의 경제적 노후준비 방법을 알

아본 Sun(2010)은 모든 가계유형에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개인연금이나 보험, 그리고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경제

적 노후준비를 마련하는 가계가 많았으며, 부동산 투자, 건

물임대, 그리고 기타 다른 준비방법을 사용하는 가계의 비율

은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Rhee and Chang(1993)은 

노후대책 여부에 관한 질적 조사연구에서 노인들의 노후대

책은 경제적 측면에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 

한편 대부분의 가계유형에서 현재 경제상태가 경제적 노

후준비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현재 가계경제 

평가가 경제생활계획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한 

Lee(1999)는 현재의 경제적 수준을 부정적으로 인식함으로

써 은퇴 후 경제상태가 계속 악화될 것을 우려해 경제계획을 

준비한다고 보고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Lee(2009)는 노후준

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성별, 학력, 자녀유무, 월소득, 주

관적 생활수준 등을, Bae and Jeon(2010)은 연령, 결혼상태, 

소득에 따라 경제적 노후준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다. 즉 30대보다 40․50대가, 미혼이나 결혼 후 독신

자보다는 기혼자가, 그리고 소득이 높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

다 경제적 노후 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보고한다. 

3. 교육소비욕구

소비욕구란 인간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더욱 풍요로운 소비를 위해서 주관적으로 원하

거나 바라는 소비 소망으로 정의할 수 있다(Kim & Kim, 2008). 

이러한 소비욕구의 개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자녀교육 

영역에서 발생하는 소비욕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교육소비욕구는 '취학하고자 하는 욕구', '국민의 교육에 

대한 열의', '강한 교육적 열기', '교육을 기대하는 사람의 열

기' (Jung, 1984; Bae & Lee, 1988) 등과 같은 다소 포괄적인 

정의에서부터 '입신 출세에 필요한 최고의 학력이나 일류의 

학벌 등을 자녀들에게 갖게 하려는 사적인 욕망(Kim, 1985)'

이나, '교육에 대해 갖고 있는 열망과 실제 교육을 위해 투입

하는 행위(Kim, Lee, & Park, 1993)' 등과 같이 다소 제한적

인 정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교육열, 

자녀교육열, 자녀에 대한 기대, 교육열의 등으로 혼재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나라의 교

육소비욕구는 교육받을 사람의 욕구라기보다도 교육을 기대

하는 사람, 즉 부모의 욕구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

육소비욕구는 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욕구와 

그 교육을 위해 소비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자녀에 대한 교

육 욕구와 그 욕구가 표출되는 행위까지 포함한 개념을 의미

한다. 

한편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부모의 사회경

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나 열의나 지원 

행위가 높을수록 교육소비욕구가 더 높음을 보고(Kim, Lee, 

& Park, 1993; Jung, 1996; Hyun, 2003; Kim, 2008; La & 

Yoon, 2011)하고 있다. Seo(2004) 역시 우리나라 어머니들

은 교육이 출세를 보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력이 높고 

가계소득이 높은 부모들은 자신들이 졸업한 명문대학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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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자녀도 다니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이 중 Kim, Lee, and 

Park(1993)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은 모든 계층에서 비슷

하지만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학부모들이 처해 

있는 여건이나 교육환경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욕구의 

강도와 실제로 이것이 표출되는 양상은 계층에 따라 다소 상

이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결국 교육소비욕구는 모든 계층

에서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가계의 여러 가지 환경적 특성으

로 인해 이것이 실제로 표출되는 양상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처럼 거의 모든 계층에 존재하는 교육소비

욕구는 주변의 친구나 이웃 주민, 그리고 미디어 등이 미치

는 영향(Kim, 2003)과 함께 부모들로 하여금 사교육에 자신

도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

(Kim, 2008)하고, 이러한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압력은 조기교

육을 실시하게 되는 주된 계기가 된다(Han, 2004)고 한다. 

이와 유사하게 Hwang(2000)은 모든 계층에서 우리나라

의 절대다수의 부모들이 자녀를 위한 교육에 적극 지원하겠

다는 강한 교육욕구를 표출한다고 하며, Jo(2002)도 초․

중․고등학생의 부모 간에 교육욕구의 내․외적 동기 정도

에는 차이가 없지만 교육욕구의 외적 동기가 높아질수록 학

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며 학업성적 향상과 교사의 

교수능력을 기대하는 정도는 높아져서 결국 사교육에의 참

여확대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4. 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른 사교육비

자녀의 월평균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

구에서 Seo(2004)는 자녀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에는 가계

의 총소득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이 어머니 학

력, 거주 지역, 어머니 직업의 순이라고 한다. 이러한 결과로 

가계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어머니들이 그렇지 않은 어

머니들보다 자녀교육에 대해 더 많은 기대를 하고, 더 많은 

교육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Na and Yoon

(2011)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력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

고, 지출규모도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하며, 가계소득과 가계

자산이 사교육비 지출규모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사교육비 

지출여부에는 가계자산의 효과만 유의하였다고 보고한다. 

Lee(2004), Lee(2011)도 가계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

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한다. 그리고 Hong

(2009)도 가구특성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에 관한 연구에서 

월평균 소득이 높은 가계일수록 오프라인 사교육비 지출액

이 증가한다고 보고한다. 

소득계층별로 사교육비 지출 관련요인을 살펴본 Lee(2003)

는 저소득층의 자녀 사교육비 지출이 중간 계층과 고소득층

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고소득층 가계의 사교육비 지

출은 저소득층 가계의 약 5배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가

계의 소득과 사교육비 지출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

고 있다. 또한 가계소득이 중간 정도인 가계가 사교육비 지

출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

로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변화를 

조사한 Baek and Ahn(2012)도 가계소득이 중산층인 가계

가 다른 소득 집단에 비해 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 사회 

전반적으로 사교육에 대한 욕구가 커질 경우 자기 가계의 소

득수준이나 소득 변화에 관계없이 사교육 지출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다른 소비를 축소시켜 소비의 불안

정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은 부모 중에서도 특히 어머

니가 주로 담당하고, 교육소비욕구 표출에 있어서 어머니들

의 역할이 결정적이다(Kim, 2003). 또한 대부분의 가정에서 

소비지출을 관리하는 사람이 어머니들인 경우가 많아 자녀

교육기 어머니의 교육소비욕구는 사교육비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어머니의 자녀교육열과 가계 특성이 사교육비 지출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Na and Yoon(2011)은 우리

나라 어머니는 본질적인 교육소비욕구가 도구적인 교육소비

욕구보다 더 높지만 실제로 사교육비 지출 여부와 지출규모

를 결정하는 것은 어머니의 도구적 교육소비욕구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Jang(2007)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교

육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한다고 말한다. 

반면 Noh(2006)는 부모의 교육소비욕구는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교육비 지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라고 하면서 사회경제

적 지위가 낮은 부모들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자녀에

게까지 물려주기 싫은 혹은 보상심리로 인해 다른 가계지출

보다 사교육비 지출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Cho(2006)은 가계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계부터 

500만원 미만인 가계들 모두 대학교수준의 자녀 학업을 기

대하는 반면 가계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계의 경우에는 

해외유학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의 교육소비욕구도 높은 것을 의미한

다고 말한다. 이러한 Cho(2006)의 연구결과, 모든 계층의 부

모들이 강한 교육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한 Hwang(2000)의 

연구결과, 그리고 부모의 교육소비욕구가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Kang, 2007; Na & Yoon, 2011)

들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사교육비에 미치는 학령기 가계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Korea Consumer Agency(1997)은 우리나라 가계

는 자녀교육기에 경제적 복지 수준이 급격히 하락하는데 특

히 첫째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가계의 경우 가장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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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다고 보고하면서, 학령기 부모는 자녀 교육에 대한 소비

욕구가 높고 이에 따라 사교육비의 지출과 그러한 지출로 인

한 부담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한다. Jo

(2007)는 자녀가 취학하기 전보다 초․중․고등학생일 경우 

월 평균 사교육 지출액이 훨씬 높으며, 월평균 사교육비가 

증가할수록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정도가 증가하는데, 월

평균 사교육비가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정도에 가장 큰 영

향을 주는 변수라고 보고한다. 

Kang(2007)은 사교육비 효과를 많이 느낄수록, 가능한 사

교육을 많이 시키고 싶은 태도를 가질수록 사교육 비용이 가

계경제에 부담을 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Park(2008) 역시 부모들은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감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더 시킬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Kim and Yeo(1996)는 학령기 

어머니들이 사교육비를 많이 부담하면서도 주관적인 압박감

은 많이 느끼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다른 지출을 최소로 줄임으로써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압박감을 줄인 것으로 여겨지며, 사교육비 지출은 하고 있지

만 지출에 따른 교육적 만족감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5. 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른 경제적 노후준비

Park, Lee, and Choi(2010)는 예비 노인들이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47.8%)’ 이

며, 따라서 소득이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며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2007) 역시 노후대비의 가장 큰 제약요인이 소득부

족 때문이라고 한다. Hong and Kwak(2007) 연구에서는 자

산과 소득이 많은 집단이 노후에 대해 미리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ho and Suh(2011)의 연구에서도 월평

균 소득이 높을수록 또한 월 지출금액이 많을수록 노후에 대

한 계획과 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상태가 

노후준비에 큰 영향을 끼치며 소득이 높을수록 노후 준비를 

하는 경향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베이비부머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성격특성 및 노후준비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You and Choi(2012)는 월

소득이 200~300만원 미만과 300~400만원 미만인 사람들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다고 하며 월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

를 더 잘한다고 말한다. 또 중년기 직장남성의 노후생활계획 

실태를 살펴본 Lee(1999)도 월평균소득이 400만원 미만의 

가계의 경우 노후 경제계획수립을 하지 않고 있는 빈도가 더 

높지만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계의 노후 경제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여

유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더 구체적인 준비가 가능할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한편 교육소비욕구가 높아질수록 사교육비 부담은 높아

지며 이에 따라 가계의 정상적인 소비지출과 저축이 위축되

어 노후준비를 위한 재정적 여력이 감소될 수 있다. 실제 소

득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5.3%에서 2011년 

7.8%로,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 8.3%

에서 2011년 12.6%로 증가하였고, 과도한 교육비 지출은 가

계의 재무 상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어(Hyundai Research 

Institute, 2012) 부모의 경제적 노후준비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농가의 중년기를 대상으로 조사한 Kim and Choi(1992)

는 첫 자녀가 초등교육기 일 때 중․고등교육기일 때보다 노

후준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며, 자녀교육비 부담

이 노후 준비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고, Todd 

and DeVaney(1997)는 조사대상자의 25%가 자녀의 학비를 

내기 위해 노후자금으로 저축한 금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나 사교육비로 인해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

로 보고한다. 

또한 55세 이상 퇴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퇴직자의 생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충분한 준비 없이 퇴직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이 무려 60%였으며, 노후준비를 하

지 못한 이유는 주로 ‘자녀 교육비 때문(60%)’(Mirae Asset 

Retirement Pension Research Institute, 2010)이며, 50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들 역시 낮은 소득뿐만 아니라 교육비 

지출로 인해 노후생활비 준비가 미흡하다(Lee, 2012)고 말한

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자녀를 둔 가구 중 76.8%가 사교육비 

지출을 부담스러워 하며, 만약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없다면 

그 금액을 노후준비자금으로 사용하겠다(Hyundai Resear-

ch Institute, 2007)고 하며, 많은 가계들이 사교육비 지출을 

위해 생활비를 줄이고, 저축한 돈으로 사교육비를 충당(Ko, 

2004)하기도 한다. 결국 노후의 경제적 불안이 야기되는 주

된 원인은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소비욕구로 인해 가계의 인

적자본 투자가 급증하기 때문(Hyundai Research Institute, 

2009)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학령기 가계의 교육소비욕구에 

따라 가계의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는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Park(2008)은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가

계와 그렇지 않은 가계의 노후준비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았

다. 그 결과 월 평균 노후준비자금 지출액이 적고, 노후준비

자금과 노후준비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가계, 자녀 1인

당 평균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고, 사교육비 지출부담 정도

가 크며, 사교육비 증액 의향 역시 높고, 사교육비 지출을 위

해 생활비를 줄이거나 부업 및 새로운 직장을 얻는 등 다른 

지불원천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가계가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 

평균 가계소득이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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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frequency(%) variables category frequency(%)

mother‘s age

under 30

30~39

40~49

above 50

 6( 1.4)

215(51.7)

169(40.5)

 26( 6.1)

father's

age

under 30

30~39

40~49

above 50

 0( 0.0)

144(34.7)

232(55.9)

 40( 9.4)

mother‘s

scholastic 

ability

under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a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8( 1.9)

 79(19.0)

199(47.8)

123(29.6)

 7( 1.7)

father's

scholastic ability

under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a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4( 1.0)

 45(10.8)

172(41.3)

178(42.8)

 17( 4.1)

children

1

2

3

132(31.7)

263(63.2)

 21( 5.0)

residence form

one's own house

lease of a house 

monthly rent

the others

221(53.1)

168(40.4)

 15( 3.6)

 12( 2.9)

household 

monthly

income

under 2 million won

2-3 million won

3-4 million won

4-5 million won

5-6 million won

above 6 million won

 5( 1.2)

59(14.2)

188(45.2)

137(32.9)

 21( 5.1)

 6( 1.4)

living standard

low

middle-low

middle

middle-high

high

 18( 4.3)

107(25.7)

249(59.9)

 40( 9.6)

 2( 0.5)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416)

택을 결정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월 평균 가계소득

이 낮을수록 사교육비 지불을 위해 노후자금을 사용할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다. 반면 Cho(2011)는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중년기 가계일수록 노후생활비 준비를 할 가

능성이 높다고 하고, 자녀학령기가 끝난 가계에서는 자녀교

육비 지출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가계저축이 있을 때 노후

생활비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

니들 416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은 부모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가 주로 담당하고, 교

육소비욕구 표출에 있어서 어머니들의 역할이 결정적이기

(Kim, 2003) 때문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자인 학령기 자

녀를 둔 어머니의 연령은 '30세~39세'가 215명(51.7%)으로 

가장 많고, 아버지의 연령은 '40~49세'가 232명(55.9%)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학력은 어머니의 경우 '전문대 졸업'이 199명(47.8%)

으로 가장 많고, '대학교 졸업'이 123명(29.6%)이며, 아버지

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178명(42.8%)으로 가장 많고, '전문

대 졸업'이 172명(41.3%)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2명이 263

명(63.2%)으로 가장 많고, 1명이 132명(31.7%), 3명이 21명

(5.0%)이다.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188명(45.2%)으로 가장 많고,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 139명(32.9%),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59명

(14.2%)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생활수준은 '중'이라고 생

각하는 어머니가 249명(59.9%)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하'가 107명(25.7%), '중상'이 40명(9.6%) 순이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직업 및 은퇴와 관련된 특성은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업은 어머니의 경우 '무

직․전업주부'가 183명(44.0%)으로 가장 많고, '사무직'이 

57명(13.7%), '임시직'이 42명(10.1%)이며, 아버지의 경우 '

사무직'이 167명(40.1%)으로 가장 많고, '생산직'이 129명

(31.0%), '전문직'이 56명(13.5%) 순으로 나타났다.

예상 은퇴연령은 어머니의 경우 '은퇴없음'이 157명(37.7%)

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무직․전업주부'가 질문에 많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60세 이상'이 85명(20.4%)

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 '55세~60세 미만'이 187명

(45.0%)으로 가장 많고, '60세 이상'이 144명(34.6%)이다.

직장의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 존재 여부에 있어 '연금 

가입을 하지 않은' 어머니가 284명(68.3%)으로 가장 많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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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frequency(%) variables category frequency(%)

mother‘s

employment

agriculture․fishery worker

part time

technician

office worker

service worker

manager

professional

self-employment 

no job/housewife

the others

 7( 1.7)

 42(10.1)

 37( 8.9)

 57(13.7)

 25( 6.0)

 2( 0.5)

 9( 2.2) 

 53(12.8)

183(44.0) 

 1( 0.2)

father's

employment

agriculture․fishery worker

part time

technician

office worker

service worker

manager

professional

self-employment 

no job/housewife

the others

 9( 2.2) 

 7( 1.7)

129(31.0)

167(40.1)

 8( 1.9)

 20( 4.8)

 17( 4.1) 

 56(13.5)

 2( 0.5)

 1( 0.2) 

mother‘s 

expected 

retirement 

age

under 50

51-55

55-60

above 60

don't retirement

no response

 37( 8.9)

 58(13.9)

 78(18.8)

 85(20.4)

157(37.7)

 1( 0.2)

father's 

expected 

retirement 

age

under 50

51-55

55-60

above 60

don't retirement

no response

 20( 4.8)

 41( 9.9)

187(45.0)

144(34.6)

 21( 5.0)

 3( 0.7)

mother‘s

pension

retirement allowance

retirement pension

retirement allowance․pension

pension for government 

employees

no pension

no response

 64(15.4)

 53(12.7)

 6( 1.4)

 8( 1.9)

284(68.3)

 1( 0.2)

father's

pension

retirement allowance

retirement pension

retirement allowance․pension

pension for government 

employees

no pension

no response

204(49.0)

 83(20.0)

 26( 6.3)

 16( 3.8)

 84(20.2)

 3( 0.7)

Table 2. Characteristics Related Employment and Retirement of Participants (N=416)

퇴직금'이 있는 어머니가 64명(15.4%), '퇴직연금'에 가입한 

어머니가 53명(12.7%)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 '퇴

직금'이 있는 아버지가 204명(49.0%)으로 가장 많고, '연금 

가입을 하지 않은' 아버지가 84명(20.2%), '퇴직연금'에 가입

한 아버지가 83명(20.0%)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2.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2012년 9월 10일 ~ 14일까지 대구광역시

에 소재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령기 자

녀를 둔 어머니 84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

비조사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질문지를 수정․보완한 다음, 

본 조사는 2012년 12월 17일 ~ 23일 사이에 걸쳐 대구광역

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 50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학령기 자녀를 둔 어

머니들이 일하는 직장이나 마트, 시장 등에서 학령기 어머니

들에게 배부․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

다. 회수된 질문지 중 부실기재 된 질문지를 제외한 총 416

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교육소비욕구 척도

교육소비욕구 척도는 Kim, Lee, & Park(1993), Kim

(2010), Hyun(2003), Kim(2006)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고, 그 결과 2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중 내용상 관련이 

없는 요인에 포함된 1문항을 제외시키고 총 19문항을 교육

소비욕구 척도로 사용하였다.

각 요인의 문항을 검토한 결과 요인 1은 자녀의 전인적 발

달을 위한 학습기회의 획득을 위한 즉, 교육의 내재적 가치

를 추구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질적 교육소비

욕구(9문항)로, 요인 2는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에 도달

하기 위한 출세 수단의 획득을 위한 즉, 교육의 외재적 가치

를 추구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도구적 교육소비

욕구(10문항)로 명명하였다.

이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전체 .87이며, 본질적 교육

소비욕구는 .89, 도구적 교육소비욕구는 .8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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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교육비 척도

(1) 사교육비 지출액

사교육비 지출액은 자녀 1인이 아닌 자녀 전체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을 합산한 것을 의미하며, 국어(논술, 속독 등), 

수학,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등) 각각의 과외비․학원비

와 그 외 학업(종합, 과학, 사회 등) 관련 과외비․학원비, 학

업 관련 방과 후 수업 등을 포함하는 학업교육비와 음악 및 

미술 과외비․학원비, 체육(축구, 태권도 등) 활동비, 문화체

험비, 예․체능 관련 방과 후 수업 등을 포함하는 예․체능

교육비로 나누어 기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질문지 각각의 항

목에 대해 연구대상자가 자기기입 방식으로 응답하게 하여 

측정하였다. 

(2)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 척도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 척도는 Kim(1999), Ko(2004), Ham

(2010), Park(2008)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총 13문항으로 구

성하였으며,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가계의 내구재 구매, 외

식, 여행, 저축, 의료비, 부모님 용돈 등을 줄였다거나 대출이

나 카드 값을 제때 갚지 못했다, 혹은 사교활동이나 자기개

발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92이다.

3) 경제적 노후준비 척도

(1) 노후준비 지출액

노후준비 지출액은 노후준비만을 위하여 월평균 지출하

는 부부의 노후준비 자금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노후준

비 지출액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공무원, 군인, 교원연금) 등을 포함하는 공적연금과 기업과 

관련된 연금인 퇴직금, 퇴직연금, 그리고 노후준비만을 위해

서 개인이 사적으로 지출하는 연금보험․저축, 저축성 보험, 

주식․채권, 펀드 등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후준비 지출액은 이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한 금액

을 의미하며, 연구대상자가 질문지의 각 항목에 대해 자기기

입 방식으로 응답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노후준비 지출액으

로 측정하였다. 

(2) 경제적 노후준비행동

경제적 노후준비행동 척도는 Lee(2010), Park(2004), Kim

(2002), Kim(2009), Sun(2010)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총 18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충분히 하고 있다’에 5점

부터 ‘전혀 하고 있지 않다’에 1점을 주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고, 그 결과 2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중 요인부하량이 

.30 이하이거나 내용상 관련이 없는 요인에 포함된 2문항을 

제외시키고 총 16문항을 경제적 노후준비행동 척도로 사용

하였다.

각 요인의 문항을 검토한 결과, 요인 1은 본인이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하고 있는 실질적인 지출행동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재무관리 행동으로, 요인 2는 노후를 대

비한 자산관리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교육을 받는 등의 내용

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보탐색 행동으로 명명하였다.

이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전체 .80이며, 재무관리행

동은 .81, 정보탐색 행동은 .80이다. 

4. 자료분석 및 통계적 처리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은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

해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각 측정도구의 타당도

와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분석

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를 실시하였으

며, 사후검증으로는 Scheffé의 사후검증법을 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은 <Table 3>

과 같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계의 월소득의 평균은 

375만 5천원이고, 학업교육 관련 사교육비는 월평균 가계당 

39만 3천원, 예․체능 관련 사교육비는 13만 6천원을, 그리

고 부부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월평균 가계당 72만 

5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령기 어머니의 

교육소비욕구는 3.8로써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

육비 지출로 인한 부담감은 2.4,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의 평

균은 1.8로써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른 

사교육비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른 사교

육비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연구대상자를 가계소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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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unit) M(SD) Variables M(SD)

household income (thousand won) 3745(87.1)
consumption wants of education 

(5 Likert)
3.8(.38)

burdens for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5 Likert)
2.4(.68)

expenditure for old age 

preparation (5 Likert)
1.8(.38)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thousand won)

academic education 393(28.3)
economic preparation behavior

(thousand won)
725(38.1)music, fine arts or 

physical education
136(12.4)

Table 3.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Variables (N=416)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thousand won)

variables group(N)

expenditures for academic education
expenditures for music, fine arts or 

physical education

Mean(SD) F value Mean(SD) F value

household income 

(A)

high(127)   570.7(30.8) b

11.243**

140.3(13.5)

 .534middle(188)   320.7(24.3) a 140.8(11.3)

low(101)   280.4(20.1) a 100.8(12.6)

consumption

wants of 

education (B)

high(200) 410.8(28.6)

 .309

110.6(11.6)

2.594

low(216) 370.0(28.0) 160.0(12.9)

A × B

high

(127)

high(91) 530.3(30.4)

 4.127**

160.9(13.9)

3.655*

low(36) 690.0(29.4)  70.7( 9.9)

middle 

(188)

high(95) 310.8(24.0) 150.4(10.8)

low(93) 330.5(24.7) 140.2(11.9)

low

(101)

high(14) 340.6(16.5) 130.3(18.4)

low(87) 270.3(20.6) 100.4(11.4)

*p < .05, **p < .01

Table 4. The Differences in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According to Household Income and Consumption Wants 

for Education in Mothers with School-aged Children (N=416)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Statistics Korea(2012)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전국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53만원이며, 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1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대상자 중 가계의 월소

득이 301~400만원 미만인 연구대상자를 가계소득 중집단으

로, 월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연구대상자를 상집단으로, 그

리고 월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연구대상자를 하집단으로 구

분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자 중 교육소비욕구가 평균(3.50)

보다 낮은 연구대상자를 교육소비욕구 하집단으로, 평균보

다 높은 연구대상자를 상집단으로 분류하였다. 

1)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른 사

교육비 지출액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른 사교

육비 지출액에는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

득에 따라 학업교육비 지출액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예․체능교육비 지출액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지 않았으며, 교육소비욕구 수준에 따른 가계의 학업교육

비 및 예․체능교육비 지출액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월평균 가계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오프라인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한다는 Hong

(2009)의 연구결과, 가계소득과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정적

인 관계를 나타낸다는 Lee(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

러나 어머니의 교육소비욕구가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을 

많이 한다는 Na and Yoon(2011), Cho(2011)의 연구결과와

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의 차이는 사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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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Interactional Effects of Household Income and Consumption Wants 

for Education on Expenditures for Academic Education 

지출에 대한 욕구는 무한한데 비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된 데서 비롯되는 경제적인 선택의 문제에서 비

롯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또 이것은 사교육비 지출에 가

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학부모의 교육소비욕구가 아니

라고 한 Noh(2006), Kim(2004)의 연구결과로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기 어머니

들의 사교육비 지출은 교육소비욕구 보다도 실제 지출의 근

거가 되는 가계소득에 의해 결정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업교육비 지출(F=4.127, 

p<.01)에 대한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도식화하면 <Figure 1>과 같다.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계소득이 낮은 학령기 

어머니들에 있어서는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어머니들(M=34.6)

이 낮은 어머니들(M=27.3)보다 학업관련 사교육비를 더 많

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계소득이 높은 학령기 

어머니들에 있어서는 교육소비욕구가 낮은 어머니들(M=69.0)

이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어머니들(M=53.2)보다 학업관련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이 

중간 정도인 어머니들에 있어서는 교육소비욕구가 낮은 어

머니들(M=33.5)과 높은 어머니들(M=31.8)간에 학업관련 사

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계소득과 부모의 교육소비욕구간의 상호작용이 사교육

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

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위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이 많

을수록 자녀를 위한 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한다고 밝힌 Jung

(1996)의 연구결과와 월 평균 가계소득과 부모의 교육수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

출이 더 많다고 한 Kang(2007)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

치한다. 또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

을수록 학부모의 교육열이 높고(Hyun, 2003) 이에 따라 부

모의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더 

많이 시킨다(Choi, 2003; Hyun, 2003)는 연구결과들과도 맥

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계소득이 

낮은 학령기 어머니들 중에서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어머니

들이 낮은 어머니들보다, 가계소득이 높은 학령기 어머니들 

중에서는 교육소비욕구가 낮은 어머니들이 높은 어머니들보

다 학업관련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였다. 이는 가계소득

이 낮지만 자녀의 미래가 교육에 있다고 생각하는 가능성이 

높은 어머니들 즉,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어머니들은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자녀의 학업과 관련된 교육에 교

육소비욕구가 낮은 어머니들보다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가계소득이 높은 어머니들 중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어머니들은 자녀의 학업적 성취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성취

에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지출할 때 자녀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나름대로 균형있는 배분을 하려고 노력

하는 반면 교육소비욕구가 낮은 어머니는 비록 교육소비욕

구는 낮더라도 교육과 관련된 주변의 분위기나 사회적 압력

의 영향을 받아 자녀의 학업과 관련된 일이므로 일단은 한다

라는 생각으로 지출하게 되어 오히려 학업관련 지출로 집중

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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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Interactional Effects of Household Income and Consumption Wants 

for Education on Expenditures for Music, Fine Arts or Physical Education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조건 뿐 아니라, 이웃

의 사교육비 지출 행태나 주변의 사교육 환경 등 거주 지역

의 교육과 관련된 분위기가 어머니의 자녀교육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Kim(2008)의 연구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어머니의 교육소비욕구를 통제하고 난 후에는 거주 

지역이 사교육비 지출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나

라 어머니는 본질적인 교육소비욕구가 도구적인 교육소비욕

구보다 더 높지만 실제로 사교육비 지출 여부와 지출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어머니의 도구적 교육소비욕구라는 Na and 

Yoon(2011)의 연구결과로 다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체능교육비 지출

(F=3.655, p<.05)에 대한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의 상호

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도식화하면 <Figure 2>와 같다.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계소득이 낮은 학령기 

어머니들에 있어서는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어머니들(M=13.2)

이 낮은 어머니들(M=10.3)보다 예․체능관련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가계소득

이 높은 학령기 어머니들에 있어서도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어머니들(M=16.9)이 낮은 어머니들(M=7.7)보다 예․체능

관련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계소득이 중간 정도인 어머니들에 있어서는 교육소비욕구

가 낮은 어머니들(M=14.1)과 높은 어머니들(M=15.3)간에 

예․체능관련 사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가계소득이 높거나 낮은 학령기 어머니들 중에서 교육소

비욕구가 높은 어머니들이 낮은 어머니들보다 예․체능관련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

는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어머니들은 미래에 전망있는 직업

을 얻을 수 있는 학업에만 초점을 두고 자녀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전인적 발달도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시

사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또한 가계소득이 높은 학령기 어머

니들 중에서 교육소비욕구가 낮은 어머니들이 높은 어머니

들보다 학업관련 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데 반해 교육소

비욕구가 높은 어머니들은 낮은 어머니들보다 예․체능관련 

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은 높

지만 교육소비욕구가 낮은 어머니들은 교육소비욕구가 낮아 

예․체능관련 교육에는 관심을 적게 갖지만 가계소득에는 

여유가 있어 자녀의 학업관련 교육에는 많은 비용을 지출하

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 이러한 결과는 비

록 자신의 교육소비욕구는 낮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으므로 

남들이 하는 건 다 해 준다는 생각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

으로도 생각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중학교 자녀의 

경우 전체 사교육비중 학교교과목 관련 과외비, 학원비 부분

이 차지하는 비율은 82.3%, 고등학교 자녀의 경우는 76.0% 

로 나타나 대부분의 어머니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학업관련 

사교육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 Kim(1999)의 연구결과로 다

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2)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른 사

교육비 지출 부담감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른 사교

육비 지출 부담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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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Interactional Effects of Household Income and Consumption Wants 

for Education n Perceived Burdens for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burdens for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5 Likert)

variables group(N) 

Mean(SD) F value

household income (A)

high(127) 2.4(.60)

7.056middle(188) 2.2(.66)

low(101) 2.8(.69)

consumption

wants of education (B)

high(200) 2.3(.68)
 .115

low(216) 2.5(.66)

A × B

high

(127)

high(91) 2.3(.63)

 2.677*

low(36) 2.5(.49)

middle

(188)

high(95) 2.1(.68)

low(93) 2.5(.62)

low

(101)

high(14) 3.0(.55)

low(87) 2.7(.71)

*p < .05

Table 5. The Differences in Perceived Burdens for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According to Household Income and 

Consumption Wants for Education in Mothers with School-aged Children (N=416)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

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사교

육비 지출 부담감에 대한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의 상호

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F=2.677, p<.05)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도식화하면 

<Figure 3>과 같다.

<Figur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계소득이 낮은 학령기 

어머니들에 있어서는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어머니들(M=3.0)

과 낮은 어머니들(M=2.7) 간에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에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가계소득이 

높은 학령기 어머니들에 있어서도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어

머니들(M=2.3)과 낮은 어머니들(M=2.5) 간에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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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nditure for old age preparation

 (thousand won)

variables group(N)

Mean(SD) F value

household income (A)

high(127)  990.7(44.4) c

89.888**middle(188)  680.0(27.0) b

low(101)  460.7(22.8) a 

consumption

wants of education  (B)

high(200)  800.0(40.2)
 .021

low(216)  650.6(34.8)

A × B

high

(127)

high(91) 1000.1(47.4)

 .558

low(36)  980.7(36.5)

middle

(188)

high(95)  650.2(21.5)

low(93)  700.8(31.6)

low(101)
high(14)  490.1(17.4)

low(87)  460.3(23.7)

*p < .05, **p < .01

Table 6. The Difference in Expenditure for Old Age Preparation According to Household Income and Consumption 

Wants for Education in Mothers with School-Aged Children (N=416)

가계소득이 중간 정도인 학령기 어머니들에 있어서는 교육

소비욕구가 낮은 어머니들(M=2.3)이 높은 어머니들(M=2.1) 

보다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가계소득이 낮은 가계에서는 절

대적인 소득의 부족으로 모든 가계지출에 부담을 갖게 되어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은 더 크지만 

교육소비욕구 정도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

로 생각되며, 가계소득이 높은 가계에서는 경제적 여유로 인

해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가계소득

이 중간 정도인 가계에서는 교육소비욕구가 낮은 어머니들

이 높은 어머니들보다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이 더 컸는데 이

는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어머니들은 자신의 욕구에 따라 어

느 정도는 지출할 여력이 있고, 그것을 자녀에 대한 투자로

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만 교육소비욕구가 낮은 어머니들

은 사회전반적인 풍토로 어느 정도 여력이 있어 시키지 않을 

수도 그렇다고 기꺼이 시킬 마음도 없어 오히려 심리적인 부

담감은 크게 지각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가계소득이 중간 정도인 

어머니들 중에서 교육소비욕구가 낮은 어머니들도 기본적으

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주변 사

람들만큼 사교육비를 지출할 가능성은 크나 자녀에 대한 교

육소비욕구가 낮기 때문에 동일한 지출에 대해 만족도가 크

지 않으므로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이 클 수도 있을 것이며 

반면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어머니들은 사교육을 시킴으로써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사교

육비 지출 부담감은 오히려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

과라고도 생각된다.

이는 학령기 어머니들이 사교육비를 많이 부담하면서도 

주관적인 압박감은 많이 느끼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다른 지출을 최소로 줄임으로써 사교

육비 지출에 대한 압박감을 줄인 것으로 여겨지며, 사교육비 

지출은 하고 있지만 지출에 따른 교육적 만족감이 높기 때문

이라고 한 Kim and Yeo(1996)의 연구결과로 다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비 효과를 많

이 느낄수록, 가능한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싶은 태도를 가

질수록 사교육 비용이 가계경제에 부담을 줄 확률이 높다고 

하는 Kang(2007)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상이하다. 

3.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른 

경제적 노후준비

1)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른 노후

준비 지출액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라 가계

의 노후준비 지출액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

량분석과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계소득 수준에 따라 노

후준비 지출액(F=89.888,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가계소득이 높은 학령기 어머니들(M=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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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c preparation behavior

 (5 Likert)

variables group(N)

Mean(SD) F value

household income (A)

high(127)  2.0(.38) b

24.231*middle(188)  1.7(.35) a

low(101)  1.6(.37) a

consumption

wants of education (B)

high(200) 1.8(.38)
 6.677

low(216) 1.8(.39)

A × B

high

(127)

high(91) 2.0(.42)

 1.108

하(36) 2.0(.26)

middle

(188)

high(95) 1.6(.28)

low(93) 1.8(.40)

low

(101)

high(14) 1.5(.20)

low(87) 1.6(.38)

*p < .05

Table 7. The Difference in Economic Preparation Behavior for Old Age According to Household Income and Con-

sumption Wants for Education in Mothers with School-Aged Children (N=416)

이 중간 정도인 어머니들(68.0)보다, 가계소득이 중간 정도

인 어머니들이 낮은 어머니들(M=46.7)보다 노후준비를 위

해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후준비 지

출액에 대한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가계소득이 높고 이에 대

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Park(2008), Cho and Suh(2011), You and 

Choi(2012)의 연구결과, 노후대비의 가장 큰 제약요인이 소

득이라고 하는 Park, Lee, and Choi(2010), Samsung Econo-

mic Research Institute(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한데, 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소비지출에 여유가 있으므로 경제적 노후

준비를 하는데 더 많은 지출을 할 수 있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학령기 어머니의 교육소비욕구에 따라 노후준비 지

출액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

는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소비욕구로 인해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가 급증하여 노후에 경제적 불안이 야기된다고 한 결과

(Hyundai Research Institute, 2009)와는 다소 다르며, 교육

소비욕구가 노후준비 지출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2)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른 경

제적 노후준비행동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라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

과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7>

과 같다.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계소득 수준에 따라 경

제적 노후준비행동(F=23.231, p<.05)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계소득이 높은 학령기 어머니들

(M=2.0)이 중간 정도인 어머니들(M=1.7)과 낮은 어머니들

(M=1.6)보다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에 미치는 가계소득

과 교육소비욕구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의 결과는 월 소득이 높고 주관적 경제력이 

상층일수록 노후생활준비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Park

(2007)의 연구결과,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노후경제계획 수립

을 하는 빈도가 높다고 한 Lee(1999)와 일치하며, 가계의 소득

에 따라 노후준비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Lee, 2009; Lee, 

2009; Bae & Jeon, 2010)는 연구결과들과 유사하다고 하겠

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계의 소득이 많고 총 자산이 많은 집

단일수록 실질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 위한 저축이 여유롭

고 노후경제생활계획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

에(Lee, 1999; Hong & Kwak, 2006) 노후의 경제적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지출행동 뿐 아니라 자산관리에 대한 정보 수

집 및 교육을 받는 등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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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액과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 그리고 경제

적 노후준비 지출액과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해서 얻어진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액에는 차이가 있다. 즉 가계소득이 높은 학령

기 어머니들이 중간 정도이거나 낮은 어머니들보다 학업관

련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예․체능관련 사교육비 지

출액에는 차이가 없으며, 대부분의 가계가 학업관련 사교육

비를 예․체능관련 사교육비 보다 약 3~4배 이상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교육이 대부분 학업적 성

취를 지향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또한 가계소득이 

낮은 학령기 어머니들에 있어서는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어

머니들이 낮은 어머니들보다 학업관련 사교육비와 예․체능

관련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계소득이 높은 학령기 어머니들에 있어서는 교육소비욕구

가 낮은 어머니들이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어머니들보다 학

업관련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오

히려 예․체능관련 사교육비는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어머니

들이 낮은 어머니들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자녀의 학업적 성취를 

사교육비 지출의 주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이 중 교육소비

욕구가 높은 어머니들은 이 외에도 자녀들의 전인적 발달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이와 관련된 사교육에도 많은 지출을 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가계소득이 높고 교육소비욕구가 

낮은 어머니들이 학업관련 사교육비는 가장 많이 지출하고 

예․체능관련 사교육비는 가장 적게 지출하는데, 이러한 결

과는 한편으로는 이들이 교육소비욕구는 낮지만 경제적 여유

는 있어 사교육의 주 목표로 인식되고 있는 학업적 성취를 위

해서는 사교육의 질과 비용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채 소비하고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비록 사교육비를 

지출하는데 금전적 제약은 적게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

녀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보다 심사숙고하

여 학업관련 사교육비를 지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은 사교육비 지출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교육소비욕구는 가계소득과의 상

호작용을 통해서만 사교육비 지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학령기 어머니의 교육소비욕구는 

사교육비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기 보다

는 가계소득과 사교육비 지출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임

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에 차이가 있다. 즉 가계소득이 낮거나 

높은 학령기 어머니들에 있어서는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어

머니들과 낮은 어머니들 간에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에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계소득이 중간 

정도인 어머니들에 있어서는 교육소비욕구가 낮은 어머니들

이 높은 어머니들 보다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소득이 중간 정도이며, 교육소비욕

구가 낮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자녀교육관이나 교육가치를 

따르기 보다 사회전반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지출하고, 이로 

인해 사교육의 결과에 대한 만족감이나 기대가 적기 때문에 

부담감을 많이 지각하여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가

계소득이 중간 정도인 학령기 어머니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

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필수적 지출로써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가계소득이나 교육소비욕구

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난 본 연구의 결과를 함께 고려해 볼 때 가계소득이 중간 정

도인 학령기 어머니들이 자신의 교육소비욕구는 높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사교육비를 계속해서 많이 지출하는 것은 심리적 갈등을 유

발할 수 있고, 이러한 심리적 갈등은 가계의 복지감도 더욱 

악화시킬 것이므로 자녀의 사교육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하

고, 그것과 일관되게 행동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가

계소득이 낮고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어머니들이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이 가장 큰 데 반해 가계소득이 중간 정도이거나 

높은 어머니들에게 있어서는 교육소비욕구가 낮은 어머니들

의 부담감이 더 크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로 보아 개인이 

지각하는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에는 가계소득이라는 객관적 

한계와 교육소비욕구라는 주관적 한계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영향을 미치므로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을 낮추기 위해

서는 가계소득이 낮은 부모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소득을 증

가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가계

소득이 중간 이상인 부모들에게는 자녀교육 특히 사교육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

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하

다고 하겠다. 

셋째, 가계소득 수준에 따라 노후준비 지출액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가계소득이 높은 학령기 어머니들이 중간 

정도인 어머니들보다, 중간 정도인 어머니들이 낮은 어머니

들보다 노후준비 지출액을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가계소득은 실제로 노후준비 지출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고,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데는 많

은 제약이 따르므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득배분과 소비지출을 평가하여 보다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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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가계소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되

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가계소득 수준에 따라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에는 차

이가 있다. 즉, 가계소득이 높은 학령기 어머니들이 중간 정

도인 어머니들과 낮은 어머니들보다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결과 학령기 가계의 교육소비욕구는 

경제적 노후준비 지출액과 노후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소득은 노후의 경제적 

준비를 위한 실제적인 지출액과 지출행동 뿐 아니라 자산관

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교육

을 받는 등의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을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

는데 있어서는 금전적인 여유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해주

는 결과이며, 현재 재정상태가 양호해야 경제적 노후준비를 

위한 지출을 하는 것에도 그리고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정

보를 수집하고 교육을 받는 등의 노후준비행동도 더 많이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학령

기 어머니들이 경제적 노후준비금 지출에 비해 경제적 노후

준비행동을 매우 적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과 같은 정책이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대부분

이 가계가 어느 정도는 노후준비를 위한 지출을 하고 있지만 

그 외 경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적연금과 노후소득 원천

을 형성하거나 경제적 노후준비를 위한 정보탐색 및 교육을 

받는 일에는 매우 소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노후

준비행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적인 

노후준비행동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사적인 경제적 노후준비

행동도 동시에 수행되어야 하므로 이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노후준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학령기 가계를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교육을 실시할 

때는 노후준비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학령기 가

계가 다양한 재무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재무설계 및 합리적인 재무자원배분을 위한 소비자교

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

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의 어머니만을 연

구대상으로 한정하였으나 유아뿐만 아니라 대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까지 연구대상자를 확대하여 대상을 세분화하여 

사교육비 지출과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

한다면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보다 명료

하게 알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각 가계가 생애주기적 관점에

서 보다 균형있는 가계재무설계를 하는데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가계소득과 어머니의 교육소비욕구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사교육비와 노후준비를 위한 지출의 차이

를 살펴봄으로써 사교육비 지출과 노후준비행동간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결과와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노

후준비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선

행연구결과들을 통해 볼 때 가계소득, 교육소비욕구, 사교육

비 지출 및 경제적 노후준비행동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후

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학령기 가계가 성취해야할 재무과업

을 보다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가계지출의 균형점을 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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